
플래스틱 재활용 의지 " 0점"
재생기업수 1 0 2개 불과 … 난지도 분쇄시설 계획도 엉터리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제품 가운데 하나인 플래스틱 처리문

제를 놓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시책이 지나치리만큼 행정편의주의와 졸속행정으로 일관, 비난의

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산업전반에 걸쳐 다량

상용되고 있는 플래스틱의

처리비용에 따른 예치금 및

반환금을 대폭 늘리는데만

혈안일 뿐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 재활용정책 등 진보성

을 띤 정책은 답보상태를 면

치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정

책의 부재에 따라 민간 폐

플래스틱 재활용업계의 도

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산하인 한

국자원재생공사가 난지도에 추진중인 폐플래스

틱 분쇄시설도 근시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플래스틱조합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

자원재생공사가 난지도에 시설중인 폐플래스틱

분쇄시설 3기의 경우 폐플래스틱을 대략 3종으

로 분류한데 그치고, 이마저도 세척시설없이 분

쇄하는데 급급, 이를 유상으로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정생활에서 배출되는 폐플래스틱의 종

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3가지 분류에 그칠 경우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는 등 분쇄설비의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 일반화되어 있는 달걀상자의 경우 P V C와 P S로 구분되어질 만큼 세분화되어 있는데

도 분류방법에 있어서 이같은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뒤따르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환경관련법 규제상 폐플래스틱 처리 재활용기업도 폐수정화처리시설을 필히 갖추어

야 하는데, 난지도에서 세척되지 않은 제품을 유상공급받을 경우 물분쇄시설은 물론 폐수정화처리시

설 등을 신규로 갖추어야 하는 등 이중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3 D업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물류비용 확대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폐플래스틱

처리업계로서는 경제성을 더욱 상실, 플래스틱 리사이클을 기대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자치화되면서 처리시설 설치 지역 선정문제도 풀기 어려운 가운데 자원재생공사가 추

진하고 있는 처리시설은 오직 플래스틱 분쇄에만 급급,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되었다는 비난이 뒤따

르고 있다.

또 축적되는 폐플래스틱 처리에 급급한 행정은 폐플래스틱을 이용한 복합 재생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 등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등 정부의 환경 불감증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의 무사안일, 근시안적인 행정은 재생플래스틱기업계의 도산을 부채질, 생산실적을 현

저히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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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플래스틱제품생산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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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플래스틱조합원수 추이



8 9년 2 2 3개였던 조합원수가 9 0년 1 9 4개, 91년 1 7 1개, 92년 1 5 0개, 93년 1 3 8개, 94년 1 3 1개, 95년 1 2 1개

로 매년 2 0 ~ 3 0개 기업이 도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1 0 2개로 감소, 향후 플래스틱 처리문제가 현

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생플래스틱제품 생산실적 또한 8 9년 1 5만1 0 7 0톤, 90년 1 3만5 3 6 2톤, 91년 1 2만5 8 5 0톤, 92년 1 1만3 2 5 0

톤, 93년 9만2 8 3 0톤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9 4년 석유화학 호경기로 9 1년 수준인 1 2만8 8 5 7톤으로 상승했으나, 95년 1 1만2 8 5 2톤으로 떨어지는 등

향후 재생플래스틱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6 / 1 2 / 2 >


